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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내국인 학부생 등록

금이 동결됐다. 정원 외 외국인 학

부생 등록금은 5% 인상됐다.

지난달 26일 교육부는 「2024학

년도 대학(대학원) 등록금 인상률 

산정방법」을 공고하며 대학 등록

금 법정 인상 한도를 5.64%로 발표

했다. 등록금 상한제가 도입된 지

난 2011년에 5.1%를 기록한 이후  

12년 만에 최고치다. 다만 등록금 

상한 인상에도 교육부는 기존의 등

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을 당부

했다. 이어 2024년 국가장학금 1, 2

유형의 지원 금액과 예산을 증액해 

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노력한 대학

에 지원하겠다 밝혔다.

교육부 발표 이후 우리학교는 내

국인 학부생 등록금을 동결했다. 등

록금이 인상됐을 때 지급이 제한되

는 국가장학금 제2유형 및 물가 상

승을 고려한 것이다. 이에 2009년부

터 이어진 동결 기조를 올해로 16년

째 유지하게 됐다. 내국인 학부생 

등록금 동결에는 국가장학금 제2유

형뿐만 아니라 정부의 방침도 한몫

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 실제로 교

육부는 지난달 전국 대학에 등록금 

동결 협조 공문을 보낸 바 있다. 기

획조정처 김도균 부처장은 “정부가 

물가 상승 억제와 4월에 있을 총선

을 고려해 등록금 동결을 권장하는 

상황”이라고 전했다.

반면 정원 외 외국인 학부생 등록

금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5% 인상

됐다. 정원 외 외국인 학부생 등록

금이 인상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

누적 32.7%가 인상된 것이다. 우리

학교는 매해 직원 위원, 학생대표

단,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등록금심

의위원회를 통해 구성원 의견 수렴 

과정, 그리고 대학평의회의 자문을 

거쳐 등록금을 확정한다. 특히 정원 

외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 인상은 학

교 측과 총학생회, 총유학생회 의견 

수렴 과정이 주를 이룬다. 김 부처

장은 “정부의 정책하에 유학생에게 

제공되는 수업 및 교육의 질과 학생 

수를 고려해 올해 유학생 등록금을 

인상하는 걸로 합의했다”며 “인상

과 동시에 외국인 학생을 위한 수업 

및 복지나 장학 제도를 마련하고 있

다”고 밝혔다. 

정원 외 외국인 학부생 등록금 인

상은 타 대학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

보인다. 이화여대는 “대학 재정이 

한계에 다다른 상황과, 외국인 유학

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신설 투자를 

위한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”는 점

을 근거로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의 

학부·대학원 등록금의 8% 인상을 

결정한 바 있다. 중앙대 역시 대학 

측이 제시한 정원 외 외국인 유학생 

등록금 5% 인상을 언급했다. 한양

대는 “외국인 유학생 지원과 내국

인 학생과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

한 정책의 재원으로서 인상이 필요

하다”며 외국인 유학생의 학부·대

학원 등록금을 5% 인상하는 안건

을 의결했다.

하지만 총유학생회 비상대책위원

회 최희연(경제학 2021) 위원장은 

“유학생 입장에서 임대료 및 물가 

인상과 동시에 등록금 인상까지 받

아들이는 것은 큰 부담인 만큼 아쉬

움이 남는다”는 입장을 밝혔다.

2024학년도 정시 경쟁률이 전체 

4.67대 1을 기록했다. 총 2,439명 모

집에 11,379명이 지원했다. 정시 모

집이 마감된 지난 6일 기준 전국 

188개 대학의 평균 경쟁률은 4.67

대 1로 우리학교는 전국 대학 평균

과 일치한다. 

올해 경쟁률인 4.67대 1은 2023

학년도 경쟁률인 4.62대 1과 비

슷한 수준이다. 2022학년도 경쟁

률인 5.09대 1과 비교하면 소폭  

낮아졌다.

캠퍼스별 경쟁률의 경우 서울캠

퍼스(서울캠)는 4.7대 1, 국제캠퍼

스(국제캠)는 4.63대 1이다. 서울

캠 수능위주(일반전형)에서 경쟁

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학과는 의

예과였다. 44명을 모집하는 의예

과에 292명의 지원자가 지원해 경

쟁률이 6.64:1을 기록했다. 국제캠 

수능위주(일반전형)에서 경쟁률

이 가장 높게 나타난 학과는 산업

디자인학과였다. 3명을 모집하는 

산업디자인학과에 23명의 지원자

가 몰려 경쟁률이 7.67대 1에 달했

다. 디지털콘텐츠학과가 6.5대 1의 

경쟁률로 뒤를 이었다. 

2024학년도 정시 모집에서 

주요 변동사항은 광역모집단

위 개설, 기회균형전형, 글로벌

Hospitality·관광학과와 반도체공

학과 신설이다. 전체 모집 인원은 

총 2,439명으로 지난해 2,411명에

서 28명이 증가했다. 광역모집단위

의 사회과학광역은 6.45대 1, ICT

광역은 5.12대 1, 생명과학광역은 

4.8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. 기

회균형전형의 경우 260명을 수능 

100%로 선발한다. 기회균형전형

은 평균 4.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해 

지난해 평균 4.93대 1와 비슷했다. 

2024학년도부터 신설되는 글로벌

Hospitality·관광학과는 6.6대 1, 

반도체공학과는 4.67대 1의 경쟁률

을 기록했다. 

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경쟁

률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. 수

도권 대학 경쟁률의 경우 모두 전

국 평균(4.67:1)을 뛰어넘는 수준이

다. 서울권은 5.81대 1로 지난해 6.1

대 1보다 하락했고, 수도권은 5.96

대 1로 지난해 5.99대 1보다 하락

했다. 반면 지방권 대학의 평균 경

쟁률은 3.56대 1이다. 지난해 3.36

대 1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 

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. 

이는 수도권, 서울 대학 쏠림 현

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

내는 지표다. 올해 정시 경쟁률에

서 경쟁률이 3대 1에 미치지 못해 

사실상 미달이라 볼 수 있는 전국 

대학은 68개교다. 그중 지방 대학

은 59개교로 미달 대학의 86.8%를 

차지했다. 이는 2023학년도 83.1%

보다 소폭 상승한 추이다.

지방대학은 정시 모집인원을 전

년보다 2,541명 줄였지만 경쟁률

이 전년(3.48대 1)과 비슷했다. 지

원자 수가 4,509명 감소해서다. 지

방권 대학은 매년 학령인구가 감

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모집정원을 

줄이고 있다. 

등록금 16년째 동결 
정원 외 유학생 5%  ↑

2024 정시 경쟁률 
4.67: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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